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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 승천 대축일 

~ (홍보의 날) 
기도서 305 연 (B해) 

쩌n독서 : 사 도 L 1- 11 

쩌12독서 : 에 혜 1, 17- 23 

01 너회는 온 세상을 두루 마냐 

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

선포하여라. 

(마르 16, 15) 
복 음 : 마 르 16, 15- 20 천주교전주교구홍보국 

E 강 론 

홍보의 날 
씨. 

김 준 호 신부 

인간은 자기 나이에 알맞는 말과 행동이 있다. 
이에따라 된 인간， 멸 된 인간A로 그 차이를 지 
적받기도 한다. 또한 자기 나이에 알맞는 삶의 몫 
이 있 어 그 몫을 잘 해 낼 때와 잘뭇 해 낼 해 에 짜 
라 자기 삶의 보람이나 가치에 대한 느낌도 차이 
가난다. 
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복음화다. 짜라 

서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선 생 애에 걸쳐 하느넙 께 
로부터 부여펀 중요한 삶의 몫이 있다면 복음" 
하느넙의 진리를 전하는 일일 것이다. 이 복음을 
천하는 일에 모든 크리스찬은 각자의 여건과 환경 
과 조건에 따라 알맞는 방법으로 주어진 몫을 해 
내야만 하는 것이 다. 
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
현대 사회는 홍보의 시대다. 우리 교회에서도 

홍보에 대한 깊은 관심A로 여러가지 홍보 수단율 
교회 사명인 복음 천파하는 일에 그 한 방법￡로 
이용하고 있다. 
교회는 시대와 환경이 요구되는대로 각종 홍보 

수단을 석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￡로‘ 여러 
삐‘홍보 매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· 영화， 텔레비 

천， 라다오 동의 각종 기계 수단을 이 용하고， 신 
문 잡지 외에 여러가지 도서를 알맞게 펴냉으로써 
모든 크리 스찬이 복음을 보다 더 용이 하게 전하는 
방법￡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. 
하느닝의 복펀 소리는 외쳐질 수도 있고， 쓰여 

철 수도 있다. 그러고 보여지는 것이다. 그러나 
내가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， 
보려고 하지 않으연서 어떻게 하느넙의 말씀을 이 

웃에게 전할 것안가? 
한 권의 책이라도 손에 들자. 한 권의 잡지라도 

얽자. 우판심과 게￡름으로 주어진 생의 몫을 다 * 하지 뭇하는 뭇난 신자가 되지 말자 
소리로 들려주고， 글로 읽히고， 그리고 챙동우 

로 보여주는 복음화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갚이 생 

각하고 우리 모두가 참￡로 해야 할 하느념의 진 
리를 전하는 일에 새삼 힘을 추스리는 오늘， 홍보 
의 날이 되 자(홍보국장) 

뾰훨법 머 리를 숙업 니 다. 
-광주의거 추모미사에 

5년천 5월의 光州이야기를 아는가 ! 5년이 지난 이 5 
월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「광주사태 희생자 및 유가 
족 둥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」을 시작했 
다. 천주교구 정의영화위원회에서도 r5 . 17 광주의꺼 추모 
미사」를 봉헌혔다， 5년천에 귀가 아프게 을였댄 r폭도」 
라는 말이 연상되어， 광주사태의 실상올 모르는 시민플 
로서는 참￡로 의아할 뿐이다. 폭도와 의거， 뭐가 뭔지 
오르겠다. 그렇다연 당시에 떠돌먼， 이른바 유비통신야 

천해주던 말들이 사살이었다는 말인가? 
지 난 4월 8일 관훈클렵 연설의 초청 연사였 먼 민정 당의 

노태우 대표위원은 기조연설 후에 광주사태와 판련펀 닿 
변에서 “3김씨 동 정치인들이 뭇을 합쳐 위기에 처한 냐 
라를 지켜나갔다연 5.17 둥 일현의 상황천개는 없었을 
것”이라고 말하고 있다. 그러고 “당시 상황올 아우리 진 
실하게 말한다 해도 당시의 당사자이기 혜문에 변명한다 
는 안식을 받을까 두컵기도 하다. 종더 차분하케 커다라 
면 진정한 역사를 치록할 계기가 오리라 믿는다”고도 말 
한다. 
정말로 지금은 그 사실을 밝힐 혜가 아니란 말인가? 
r대학가에 광주사태 진상 규명대회 . 해마다 이맘혜연 

들려오는 아픈 목소리 J ， (5월 11얼자 東亞日報 無影짧)一 
이 5월의 한국 현실을 단척A로 표현하고 있다. 어째서 
이토록 좋은 계철이 그리도 뒤숭숭해야 하는가 r5 .17 
대비 격리 대상자J • r운동권 학생 퉁 연행 J • r5. 17 앞두 
고 시위 예방 연례행사J- 도태체 이게 무슨 말안가 ! 
꼭 이돼야 하는카! 
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 밀은 알려지게 마 

련이다(마르코 4장 22철) , 광주사태도 그 실상이 얄려져 
야 한다. 그러고나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‘. 
어앵든지 우선은 우고하게 희생펀 분들의 영복을 빌어야 
한다. 

숲 정 이 산 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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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숲 정 이 

! 성서교실 @ -“‘._----“‘--‘---““--“ .. _-'’“-----“--““-““‘-- ; 

~ 
너 희 는 냐의 벗 이 다. 요한 15 : 14 

I 대인관계에 있어서 「종」이라고 하는 것보다 「벗빡 하는 것이 더 「친밀강」‘을 느끼게 한마 r종윤 Z 
?-m-•-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를마J (15절)는 말이 바로 그런 돗이다. 이제 우리가 예수·그리스도의 뱃A로 산41 

1. 는 것 ， 그것은 참A로 우리의 특권이다. 우려는 그북의 벗이다 t 
l φ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비밀의 참여자라는 것이마. 하느닝의 비밀은 당심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; 

, I 일러 진마(시 25 : 14). r야훼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. “내가 장차 하려는 알올 어찌 아브라함에 ; 

t : l ‘ 게 숭기랴?" J (창세 18 : 17). 아브라함은 하느남의 친구였다(야고 2: 23). 하느납 아들의 바밀응 당심 ; 
1. 올 친밀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진다. 당신 현존(짧存)의 조영A로， 우리는 오든 것을 확실히 i 
IA 알 수 있다. 생명， 형화， 영광의 r 1l1 일」을 우리는 알 수 있다 

i 훔) -@그것은 우~1 가 그분의 고통의 동참자라는 것야마 「세상이 나륭 미워한마 .....• 너 희는 세상에 속하 fI 
지 않았기에 세상이 너희를 마워한다J (15 : 18, 19) .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은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2 ’ 
않았키 혜문이다 그가 세상파 타협하지 않았기 해운야마 그의 참마운 뱃도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만 r 

/ 11 하고 또 받는 것 이 다 i 
@그것은 우리가 그분 위로의 동참자라는 것이마 우리가 그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만이 많은 것처 ! 

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도 않슬니마J (고후 1 : 5). 고통의 동참자는 위로의 유산자가 되는 것 ‘ 
이다. 히-느닝께서 그러스도에게 하신 것처렴 ， 그리스도외·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베 ’ 
푸실 것 이다. 

“ “ - 、-- “‘--‘、“‘--、““--“、“--“‘、--““‘--““--““‘--“‘-_ .... ‘、‘--“--、、、‘、--“--、、”‘--““‘--““、--““--““‘’‘!

口제 19차 홍보추일에 

*** 문제 었 다*** 
선교수단으로써의 홍보매체 

교회는 여러 가지 사도직 수행을 보다 효과석￡로 강 
화하기 위하여 예수승천 대축일윷 홍보의 날로 정하여 
신자들에게 매스콤에 내한 그들의 의무를 깨우쳐 주고 
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마. 그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
후계지-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만 
에게 천하라고 하셨다(마태 28, 19-20. 마르 16, 15-
20) . 교회는 이렇게 하느넙의 말씀을 널리 알려야 할 사 
명을 받았다 . 만만을 대상A로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사 
도직은 현대 의 발전원 홍보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 
다. 
수많은 홍보매체 중에서도 교회 내 일반신자를 위한 

정기 간행울안 가툴릭 신운， 경향장지 ， 생활성서가 보다 
활발한 선교수단이 되어야 한다. 
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신자들은 관성을 갖지 않거냐 

구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마. 채미가 없어서일까? 
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충당시켜 주자 않아서일까 ? 이유 

야 어쨌든 교회의 웅직 임과 소식에 우감각한 연이라고 

해도 과언이 아니마 물론 각 간행플 측에서도 이 시대 

의 흐릎파 문제를 종더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 모든 것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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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당、처센타 
천주구역 천오거 리 훌 3-3032 

주. 윤 베드로 

。흔수(회갑)웃강 l 

。특수 파티복 ’ 로 
。고급 청구류 @ 매 
。각종 송 일체 l 상 
。커벤지 l 

서 울 주 단 
쯤 @0453 @5095 

천주 중앙성당 정운 옆 
검(안토니오) 
박(베로니카) 

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척 방법으로 해결해 주 
는 알찬 연집에 노력해야 한 접도 있다. 

비참한 간행물 구독힘황 

우리 교구의 간행울 취 급은 84년푸터 홍，보국에 서 하고 
있다. 칸행물 현황을 보연 교구내 신자수가 83， 000영 。l 
넙 는데 도 가툴릭 신운 396부， 경 향잡지 206부， 생활성 서 
430부의 구독에 그치고 있다. 간행물을 구독하는 신자들 
은 신자 천체수의 1%도 웃마치는 바참한 형현이다. 

2년 후인 1987년이 연 교구설정 50주년을 맞게 펀마. 
그동안 이웃에게 천한 선교의 방법올 뿌리갚게 더듬에 

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교에 입하기 위해서 각 신 l ‘ 
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심을 심화하고， 교회의 가르침 !앙 

을 알고， 교희 생활의 지식과 상식올 잘 알아야 한다. 
그터으로 먼저 각 사도직 단체 ， 신성운동 단체 단위로 

구독운동이 천개되어 각 신자 가정에 교회 간행물이 척 

어도 1부 이상씩 쿠독해야겠다. 
간행울 구독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이 냐 

우연대체 400010-31-9026907을 이용하살 수 있다. 

현대 미용학원 

첸주시 서 노총동(중앙성 당앞) 

훨장 : 김 데레사(금순) 
를 @ 9206 • @ 5289 

안경의 샘명은 

; ，좋은 렌즈， 정확한 안경 

친절과성실로 교우 여러 
분에게 영가봉사 

제 일 안경뭔 
천주 천동성당 사거리 

(신호둥 앞) 

2-0102 • 72-3225 
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

‘ 
학원생 수시 오접 (주·야) 

철저한 개안지도 

V.T.R로 산 교육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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世界-周觀光詩
( 全北 MRA 第七 號 附 錄 ) 

全州市 校洞 l 街 15- 7 • 6-6005 

社團法人 MRA 全北代表 趙 海 衝

[ 住所 全北 全州市 中老松洞 l 街 264-4 톨 2-7636 

1. 日 本

철백년 가마꾸라 흥망성쇠 어제런가 

물어도 은행냐우 그간사연 대탑없고 

우상타 그옛날영화 찾을길이 없어라 

2. 比 律 寶

야자수 향기로운 마니 라의 푸른거 리 

어디냐 약동하는 리자루의 애국충성 

시원타 로하스브료바 질주하는멋이여 

3. 泰 國

태국의 산천초옥 더없이 아름랍마 

그러 나 나라둘레 불안하기 짝이 없어 

이냐라 걱정거리도 우리냐라닮았쿠냐 

4. 亞羅比亞
넓다뭇해 처량한 아라비아 사막땅에 

하늘은 얀스러워 석유광을 주셨는가 

제타는 황야개발의 다시없는 중심지 

5 . 瑞 西

알프스 산정올라 스위스의 풍정보니 

한폭 그림같은 자연마의 극치로세 

내지금 세계제일의 선청앞에 섰어라 

6. 伊 太 利

판테온 코로세움 천고고적 남았어도 

천하를 주름잡던 로마제국 간데없고 

한가닥 뜬구름만이 그머리를스치는가 

7. 바 티 캉 

웅장한 대리석집 백년걸려 지었단다 

절묘한 초각중에 천년신비 장겨있다 

바다캉 베드로성당 만년영광누리소서 

8. 獨 速

라인각 맑은물은 말이없이 흘러가도 

독일의 부홍발전 그지없이 눈부시다 

기척아 겔만겨례의 장철같은 투지여 

9. 白 耳 義

벨기에 사회복지 빈틈없이 이룩되어 

거리의 얼굴을은 구김살이 전혀없다 · 

진실로 세상낙원의 이기벌을배워가려 

10. 和 蘭

호국에 몸바치신 만고충신 이준열사 

회·란의 파란속에 눈못감고 붙히셨네 

겨례여 그높은기개 통일로나 달래오리 

11. 英 國

위대한 학자군인 신부수녀 역대엄금 

여기에 누워있어 대영제국 수호하네 

알맞춰 웨스터 민스타 대 사원의 존엄 아 

12.佛 蘭 西

천하를 호령하던 만고패왕루이심사세 

기로쩡 단두대에 말없이간루이심육세 

파려며 베르사이유한자리꿈부질없네 

13 .美 國

하늘이 주신자유 어느누가 뺏을손가 

미국의 자유물결 나라힘을 길렀지 

거룩타 자유여신상 온누라를밝히네 

14 . 加 奈 1ft 
천지를 진동하며 쏟아져 내려는물 

천하의 장관이요 대자연의 신비로다 

워터플 나이아가라 이름또한장하다 

15. 훌 西 哥

산비탈 판자집은 마치 둘이지었는가 

고달픈 얼굴들은 희망잃은하루살이 
멕시코 티화냐마을 소슬비-람 황흔걸 

16 . 自 由 中國

일월담 맑은물에 보름달이 영롱한데 

징청호 청 년센타 푸른꿈이 아롱지다 

장하다 자유중국에 삼민주의 만만세 



‘· 口 멀리 독일에서도 ... 

금년 사순젤 동안도 각 본당에서 교구 사제 양성을 위한 성소후원 성금이 요두어져 
교구에 보내지고 있는데 … . 멀리 목알에서도 귀한 성금을 보내왔다. 

이태주 신부넙이 담당하고 있는 독얼 마안즈지역(아안즈， 프랑크푸르트， 루드익사 

엔， 기타)의 교포 신자들이 사순철 동얀， 돼지 저금통을 키운 것. 
현금 945， 000원을 루드익사펜지쿠 회장 조승래(니팔라오)씨와 그 부안 정하옥(오니 

카)씨가 고국 방운차 귀국해서 교구장넙께 직접 천달-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혔다. 
교포들의 신앙을 위해 사제를 파견해 준 배려에 감사하연서， 사제 양성의 중요성을 

철실히 느끼고 펼친 운동에 교포 신자 모두가 적극 동참， 석은 성금이라도 기쁘게 써달 
라는 고마운 뭇에 크게 감사하며 아직도 마약한 사제 양성에 대한 우리들의 판싱이 부 

￥끄럽 속에 더욱 아쉬워지기만 하다 

디초대합니마 

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 
욱 노력하고 있는 교쿠 사회복지 사옥부가 새 칩을 마련하고 개원미사를 거행한다. 
「천주 가폴릭 사회복지회판」이라는 이릎 아래 사회복지회 사우실과 우지개 가족(장 

애자의 접) ‘농민 사옥부， 노동 사옥부， 농민회’둥이 함께 모여 살게 펀 것 
교구 사회 복지회 위원장이신 지정환 신부닝은 보다 석극적 안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 

과 환동융 마짐하는 이 개원마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바라고 있 

다. 
집천 : 박 정일(미카옐) 주교 
때 : 1985년 5월 23일 (옥) 오후 3시 
곳 : 천주 가폴릭 사회복지회(천북은행 남부지정 4층， 우 성오명원) 

디숲정이 명상_ .. _ .. -“-“_ .. _ .. _ .. -“-“- .,_ .. _ .. _ .. -“-“_ .. _ .. -“-“-“-“- "1 
3 회 의(懷疑) 
i 어떤이는 회의에 빠져 방황하는 것은 인생융 좀먹는 것이고 낭빼는 것이라고 ! 
i 말하지만 그러나 회의에 빠져보지 않고 정신적안 방황을 해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 i 
i 마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? f 유명한 「프랑스」 철학자 「데카르트」가 세계릎 회휘하고 마칭내 찾아낸 대명제는 ! 

r냐는 생각한다. 그러으로 냐는 존재한다」였다. 그리하여 그는 그것올 자기 철학 ! 
! 의 제일 원리로 상았던 것이다. 그렇게도 철저한 회의 속에서 발견해 낸 자기의 | 
f 존채 그것운 「데카르트」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을 뽑 아니라 진리의 체계 i 
1 적 인 기 초로써 현대 과학의 출발점도 되었먼 것 이 다 í 

""'" ，~ 데카르트가 회의속에서 자기의 실종올 찾아낸 것처럼 진정￡로 회의할 줄 아는 i 
'. 1 사랑만이 자치를 알고， 인생을 알고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

i 물론 회의는 결코 아름당다거냐 달콤한 것은 아니다. 오히려 당당하고 안타창고 ; 
i 괴로운 것이지만 그로써 우리가 갈걸올 더 현영하게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올 ! 

j 더욱 참되게 해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해준다고 믿고 싶운 것이마 
: 비가 오고난 후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심지(心志) I 
i 가더욱굳어지는것이다 ! 

“신부넙 냐는 지금 깊은 회의에 빠져 있읍니다"라고 실망에 빡져 이야기를 꺼 l 
j 냈던 그 젊은이에게 무엇보다도 삶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i 

숲 젖 01 (3 ) 

어땐든 선민당과 
검찰중승「나는 
바보천쳐들이구냐’ 

신자?가정마다 

가톨릭신문 1부씩! 

내외 교회소식과 더불 
어 신앙의 아름마움이 

천연에 녕치고 있읍니 
다. 
읽고， 알고， 행하는 
신앙언이 핍시다. 

가톨릭신문 1부는 

한사람의 전교사! 

월 쿠독료-1， 500원 
1년 선불-15， 000원 

구독신청 : 교쿠청 홍보국 
@ 0041~3 

우핀대 체 : 400010-31-9026907 

코 오롱|蘭|맨스 타 
MANSTAR L그"-1 전주특약점 

코오 롱모 드 

개업 l주년 기념 사은 대특매 
기간 :4. 28~5. 27 

*‘ 자신감A로 냐선 거 리 만강스타 
돋보이는 낭성의 풍위 맨*스타 

주 : 김 아드리아노 

천주시 중앙동 3가 26- 1 몰 @ 8415 
(전북은행 중부지 점 앞) 

사은풍 증정 φ파카 크리스탈잔 세트 
@냐이키 신발·나이키 풍산복용 백 • 
냐이키 스포츠웨어 

@냉장고용 상단 팩 

삼성전 자중부대리점 
중앙시장 육교 옆 (4-4314 ， 74-5161) 

깅(언첸시오) .융(옐리사뱃) 



( 4) 숲 정 이 

구
 써
 

緣
顯양 전주교구 레지오 창설 30주념 경축대회 개최 : 일시 -27일(월요일) 오전 10시 30분~오후 4시 

장소-천주 살내체육판， 참석대상-각 본당 레지오마리애 단원 및 교우 여러분 
1 . 촉 ! 견진 : 천동 천주교회 25일 오후 7시， 중앙 천주교회 -26일 공식비사 중， 주례 -박정일 주교닝 
2. 5월중 교미시움 회의 : 일시 -5월 19일 오후 2시 , 장소-천동 천주교회 
참석대상-각 꾸리아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천원 

3 . 남자 성소자 모임 (고·대 ·일반) : 5월 19일 오후 2시 , 장소-가툴릭 싼타 
4. 사제 어머님 모임 : 5월 20일(월요일) , 장소-이리 황둥 해바라기 농장， 소순형 신부넙 방운 
정합창소-5월 20일 오후 1시 30분 시청앞 버스터마넣 접합(치-타리냐 자애닝 협조에 강사합니마) 

5 . 5월중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: 25일 오후 9시 ~26일 오천 6시， 장소-효자동 천주교회 ， 대상-모든 교우를 ~ 
6. 1지구 중 • 고등학생 체육대회 : 일시 -5월 27일， 장소-해성고등학교 1 
7. 빈첼시오호I 1 일 찾집 : 26일 오천 9시 부터 저녁 9시까지， 장소-가폴력센타 휴게실 

B. 제 8 기 예비자반 모집 : 개캉-5월 31일(금) 오후 7시 30붐， 가툴릭센타， 정수처-교쿠청 교육국(@ 0041~3~ 
9. 대학샘 주일(탈출 강습) : 일시 -5월 26일 오후 2시 ， 장소-샌다 교육판 
빡스제 : 6월 2알 오천 9시 30분~오후 8시 , 프로그램 -성 경 시 험 (오세 요경 , 교회 상식 ), 건전가요제 (개 인 • 중창} 
자격-교구내 천 대학생 신자， 예비신자. 각 성당 도는 각 단위대에 소속한 사랑 
접수-5월 26일까지의 토요일 · 일요일 오후 2시 ~6시 대학생 연함회 사우실， 센타 교육국 

※ 성바오로서원 2주일간 문닫습니다 : 성바오로 서원 내부수리 관계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융 달게 되요냉 
불연하시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ll}랑니다 . 6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마. 

원 축 ! 영명 성 디디에 (23일 ) : 지정환 신부넙 축하합니다 

하나회 작품전시회 : 전시품-매듭， 자수， 등나무공예 ， 편물， 서예 ， 시화전 

일시 -5월 19일， 오천 10시 ~오추 8시까지 

장소 : 천주 가폴릭 사회복지회 회의실(건북은행 남부지정 4충) 

많이 오셔서 사랑파 용기를 주업시요. 

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 --,--3 뇨; ζo죠; 동 사 제 판 @ 0 969 

주임신부 김 용 태 
수 녀 원 밍 7 0 3 2 

보좌신부 김 의 첩 

천 주 교 회 사도회장 01 흘 재 
사 무 실 @ 7 032 

@ 미사시간 안내 

월-오천 5시 30분 
화-오천 10시 30붐 • 오후 7시 30분 
수-오천 5시 30분 • 오후 7시 30분 
옥-오후 7시 30분 
금-오천 5시 30분 • 오후 7시 (젊 은이 미 사) 
토-오천 5시 30분 • 오후 4시 (특천마 사) 
일-요전 5시 30분 • 10시 30품 • 요후 3시 • 6시 

@ 예비자 교리안내 

일반-매주〈얼〉 공식미사 후 
직 장안-매 주〈화〉 저 녁 8시 
부녀 만-매 주〈수〉 오천 10시 

1 . 예 비자 2단계 예식 : 오늘 오전 9시 

해망자는 빠짐없이 캄석하시기 바랍니마. 이먼 예식 

을 받￡신분플은 26일에 영세를 받게 됩니마 

2 . 축 ! 영세 식 : 26일 공식 미 사 중에 

3. 축 ! 성모의 밤 행사 : 25일 저녁 8시 
모두 참여항시다 

개인렐 단체에서는 현시와 헌화(화분)를 봉헌합시다 

4 . 교무금 납부의 날 : 오늘은 교우금낭부의 주일입니다 

교우금은 항상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시마 

5 . 공소 회잠단 회의 : 21일 오후 3시 , 신교리 공소에서 

6 공소 순회미사 : 왕정공소-18일 저녁 8시 

신원공소-25일 저 녁 8시 

7. 금주의전례담당: 제 3조， 차주는 4조가담당입 니닥-

* 

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합시마 

口 지 난주 봉회 금 : 384， 360원 교무금 : 413, 000원 

신축헌금 : 146， 000원 

~， 

*입쇄;전쭈보팡훌판 사 융@ 7 4 4 0 


